
손흥민(27 토트넘 사

진)이영국공영방송BBC

가선정하는잉글랜드프로

축구프리미어리그라운드

별 베스트 11인 이 주의

팀에이름을올렸다.BBC

는지난16일(이하한국시

간) 손흥민이포함된2019-2020시즌프리미어리

그5라운드이주의팀을발표했다.공격수출신의

축구전문가가스크룩스가뽑은이주의팀은4-3

-3 포메이션으로 손흥민은 태미 에이브러햄(첼

시), 사디오마네(리버풀)와공격수부문에들었

다.손흥민은14일오후킥오프한크리스털팰리스

와의프리미어리그5라운드홈경기에서시즌1 2

호골을몰아넣었다.아울러나머지두골에도관여

하면서토트넘의 4-0 대승을이끌고경기최우수

선수(MOM)로선정됐다. /연합뉴스

손명호(의성군청)가 춘추전국시대를맞은백

두장사타이틀경쟁을뚫고2년여만에최강자자

리에복귀했다.

손명호는 15일 전남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 백두급

(140kg 이하) 장사결정전(5전 3승제)에서윤성

민(영암군민속씨름단)을3-0으로물리쳤다.

이로써손명호는2017년6월단오대회우승이

후2년3개월만에백두장사에복귀했다.

2016년추석대회우승을포함하면개인통산세

번째백두장사타이틀이다.

윤성민은 8강에서 정경진(울산동구청), 4강에

서정창조(수원시청)를각각꺾는돌풍을일으키

며결승에올랐지만,손명호의벽을넘지못했다.

머리를짧게깎고나온손명호는4강에서임진원

(영월군청)을2-0으로일축하고결승에올라영암

군민의응원을받는윤성민과만났다.

손명호가첫판에서먼저공격을시도하던윤성

민을덧걸이기술로경기시작2초만에눕혀기선

을잡았다.

기세가오른손명호는둘째판에서전광석화같

은들배지기로윤성민을넘겨게임스코어 2-0으

로앞섰다.

손명호는세번째판에서도기습적인들배지기

기술로윤성민의허점을파고들어2년여만의백두

장사우승을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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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호,영암추석장사씨름대회서2년여만에백두장사탈환

손명호는지난15일전남영암실내체육관에서열린 위더스제약 2019추석장사씨름대회 백두급(140kg이

하)장사결정전(5전3승제)에서윤성민(영암군민속씨름단)을3-0으로물리쳤다. /연합뉴스

삭발투혼 으로백두급결승서윤성민3-0으로꺾고꽃가마

윌리안PK결승골 광주,아산3-1로꺾고5경기무승 탈출

아산전에서페널티킥을넣고기뻐하는광주의윌리안(오른쪽). /연합뉴스

안양, 조규성멀티골로안산에3-1승리…수원-부천은1-1무승부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광주FC가 아산

무궁화의추격을뿌리치고6경기만에승리를거

두고선두를질주했다.

광주는지난15일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브라질듀오 윌리안,하칭요의연속골과임민혁

의쐐기골을앞세워오세훈이만회골을넣은아

산을3-1로물리쳤다.

이로써 광주는 최근 5경기 연속 무승(4무 1

패) 부진에서벗어나며시즌 15승 10무 2패(승

점55)를기록해2위부산(승점49)과간격을승

점6차로벌렸다.

아산의승리는 7월 27일수원FC전 2-0 승리

이후50일만이다.

특히광주는직전라운드에안산에1-2로덜미

를잡혔던충격에서벗어나며선두독주에재시

동을걸었다. 광주는득점부문1위(16골)인외

국인골잡이펠리페와주전수비수이으뜸이퇴

장과경고누적으로결장했다.

대신 김주공이 최전방을 맡고 브라질 출신의

미드필더하칭요가 7월초영입후처음으로선

발출장했다.

아산은 오세훈을 원톱으로 세우고, 김레오와

박세직을2선에배치해맞불을놨다.

광주가안방에서초반적극적인공세로주도권

을잡았지만좀처럼득점포는터지지않았다.

아산은전반 26분 오세훈이김레오의스루패

스를받은후왼발로강하게찼지만왼쪽골대를

강타했다.

광주도전반38분이시영의킬패스를받은윌

리안이왼쪽골지역에서반대편을보고감아찼

지만공이오른쪽골대를살짝벗어났다.

공세의수위를높인광주가마침내아산의골

문을열어젖혔고,하칭요가해결사로나섰다.

광주의윌리안이전반 42분 왼쪽골라인까지

파고든뒤공을뒤로빼줬고,하칭요가강한왼발

슈팅으로왼쪽골문을갈랐다. 하칭요는 K리그

무대데뷔골을선제골로장식했다.

전반을 0-1로뒤진아산이후반들어거센반

격으로승부를원점으로돌렸다.

아산은후반6분오세훈이박성우의오른쪽크

로스를헤딩골로연결해1-1로균형을맞췄다.

승리가절실한광주는공세를강화했고, 후반

30분상대수비수박성우의핸드볼파울로페널

티킥을얻었다.

선제골주인공인윌리안이키커로나서침착하

게왼쪽골문구석으로차넣어2-1을만들었다.

광주는후반43분임민혁이아크정면중거리

슈팅으로쐐기골을뽑으면서3-1승리를완성했

다.

FC안양은조규성의멀티골과알렉스의쐐기

골을앞세워안산그리너스를3-1로꺾고4위에

서3위로한계단올라섰다.

반면최근3연승중이던안산은안양에일격을

당해4위로한계단내려앉았다.

안양은조규성이전반30분과34분잇따라골

망을흔들면서2-0리드를잡았다.

안양의알렉스는전반 43분 모재현의패스를

받은뒤왼발슈팅으로골문을꿰뚫어 3-0을만

들었다.안산은후반16분방찬준의만회골로0

패를면했다.

앞서열린경기에선수원FC와부천FC가공방

을벌였지만1-1로승부를가리지못했다.

/연합뉴스

전남영암실내체육관서 위더스제약2019추석장사씨름대회

살아난출루머신추신수

4출루맹타…이틀동안 7출루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7 사진)가

시즌 막판 무서운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

다. 추신수는 지난 1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알링턴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홈경기에 1번 타자우익수

로선발출전해 3타수 3안타몸에맞는공

1개를기록하며 4출루에성공했다.

그는 9경기연속출루, 3경기연속멀티

출루를기록했다.특히전날오클랜드전에

서3출루를기록한데이어이날도멀티출

루에성공하며이틀동안무려7번의출루

를 기록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시즌

타율은 0.264에서 0.268(530타수 142안

타)로올랐고, 출루율은 0.365에서 0.370

으로상승했다.

텍사스는추신수의맹활약에도1-6으로

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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